
글로웍스, 풍력발전 블레이드 생산
마그네슘-리튬 합금 사용 … 유리섬유보다 가벼워 시장경쟁력 높아

글로웍스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글로웍스는 12월 첫째 주 마그네슘-리튬 합금을 사용한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제작방법에 대한 특허출원

을 마쳤으며. 국내외 대형기업와 연계해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블레이드 제조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는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리섬유로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으나 마그네슘 소재로 만들면 가볍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웍스 관계자는 “마그네슘 블레이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미국 대형 풍력발전기 생산기업과 협력을 모

색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곳과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연구기간을 통해 진출하는 사업인 만큼 매출과 수익 면에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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